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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8. 31.(월) 배포 시 배포 2026. 8. 31.(월)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31일(월) 아주경제,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김밥 재료비·인건비 인상에 따라 폐업 증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김밥가격에는 식재료·인건비·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식재료 비용은 김밥 가격의 34% 내외로 쌀, 계란 등의 가격 인상이 깁밥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김밥의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서울 지역의 

가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 김밥 평균가격(서울) : (‘25.7) 3,623원→ (’26.1) 3,800 → (’26.7) 3,869(전년 6.8%↑)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쌀은 약 56g으로 최근 쌀 소비자가격 인상(2.6%↑)

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6.2원, 계란 가격 인상(3.4%↑)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5.4원 수준으로 김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김밥 재료비(사례) : 김 1장(158원), 쌀 56g(238), 단무지 20g(96), 계란지단60g(158), 
햄(179), 오이 31g(178), 우엉25g(195), 당근 22g(78), 양념(19) = 1,299원(원가율 33.6%)

  ❷ 김밥의 주요 원재료인 쌀(238원, 6.1%)과 계란(158원, 4.1%)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10.2% 수준에 그쳐, 식재료비 인상이 폐업의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분식점·김밥 전문점의 폐업 증가 현상은 재료비 상승 부담보다는 

도시락·밀키트·편의점 김밥 등장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와 외식 소비 트랜드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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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가격은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인건비·

임차료·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최대 9.8%) 및 배달비, 포장

용기 인상 등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0.4%, 인건비 29.4%, 임대료 8.7%, 세금·공과 5.6%, 기타 7.0%
  ** (최저임금) (’21) 8,720원 → (’23) 9,620 → (’25) 10,030 → (’26) 10,320(전년 2.9%↑)

 *** (서울 소규모 상가 임대료) (’21) 49.4천원/㎡ → (’25) 51.8 → (’26) 52.8(전년 1.9%↑)

  ❸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란 가격은 7월 하순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 가격은 점차 

하락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농협 계란 납품단가 인하 지원, 신선란을 수입·공급 등을 병행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계란(소비자): (‘25.8월) 7,088원/30개 → (‘26.8월 잠정.) 7,332(전년대비3.4%↑)

  쌀은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 이후, 산지쌀값과 소비자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

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쌀(소비자): (’25년 수확기) 64,103원/20kg → (‘26.3월) 62,802 → (8.28) 61,238(전년대비 2.6%↑)

  다만, 김밥에 주로 활용되는 오이, 당근 등 채소류는 현재 작황 양호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평년 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입니다.

 * 당근(도매) : (평년) 2,438원/kg, (‘26.8월) 1,733(평년대비 28.9%↓)

 * 오이(도매) : (평년) 73,103원/100개, (‘26.8월) 56,622(평년대비 22.5%↓)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식품·외식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명훈 (044-201-2157)


